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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이며 대상자는 실험군 69명, 대조

군 68명이었고, 교육은 매주 1회, 회기당 100분씩 총 12회기 시행하였다. 자료는 일반적 특성, 영성, 죽음의

식, 임종간호태도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1.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χ² test, Fisher’s exact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영성과 임종간호태도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 죽음의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대학생

들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교육∣영성∣죽음∣임종간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on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This study adopted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nd the subjects consisted of 69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68 in the 

control group. The education was performed for 100 minutes a session, once a week for 12 

weeks.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spirituality, death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χ² test, Fisher’s exact test and t-test using 

SPSS/WIN 21.0 computed program.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garding death orientation, our resul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nd-of-life care education using self-reflection diary 

was effective in enhancing the spirituality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care of the dying patients 

in nursing students.

■ keyword :∣Education∣Spirituality∣Death∣End-of-lif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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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죽음을 향

해가는 존재로서 인간에게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자 마지막 성장이다[1]. 즉, 죽음은 인간의 생애와 발달 

과정 중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죽음

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며 죽음 이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영적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불행하며 피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1]. 

선행연구들[2][3]은 젊은 연령층인 대학생들이 죽음을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적이고 불

쾌한 것으로 인식하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지

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모순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인간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4].

특히,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

의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인으로 이들과

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생과 사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5] 임종 환자와 가족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간호사는 죽음을 막연

한 두려움이 아닌 생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로 삶과 공

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임

종간호에 대한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6]. 

한편, 임종 환자들은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어느 때보다도 영적 요구가 높다고 볼 수 있다[7]. 임종

환자 간호에서 간호사의 영적 접근은 이들의 영적 안녕

을 도울 수 있다[8].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영적 간호

역량과 영성 간에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9] 임종 간호에서 간호사의 영적 간호역량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영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이 대학

교육과정에서 영성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영

성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임상 

현장에 투입된다[10]. 이로 인해 영적 고뇌와 혼란을 경

험하게 되고 나아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임종 

간호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임종 환자 및 가

족에 대한 간호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따라서 미래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의 영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간호대학생과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간호교육프로그램

이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하고 있

다[12-14]. 

국내의 간호대학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교육과정에서 임종간호교육을 선택 교과목에 포함

시켜 운영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임종간호교육이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죽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죽음과 임종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4][6].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인건강이론 모형을 적용

한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이 영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

인한 연구[15]가 있었으나 이는 단일군 중재 연구이었

다.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선행

연구에는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16]과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의 연구가 있으나 두 연구 모두 단일군 전후

설계를 시행하여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연구

는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과 신은주[4]의 단일군 중

재 연구와 조혜진과 김은심[6]의 연구와 김숙남, 김현

주, 최순옥의 연구[18]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군 중재 연구가 많았으며 이

론 위주로 교과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

현대의 교육은 단지 교과 내용만을 다루는 전통적 학

습에 만족하지 않고 학습자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는 학

습을 권하고 있다[20]. Dewey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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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

신의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맥락화하고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21]. 성찰을 통하여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과 소

리를 부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학습을 유의미하게 

만들며 타인과 세상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초석

을 마련할 수 있다[22]. 특히 대학생 시기는 개개인의 

자유롭고 주도적이며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이 독려되

는 시기로서 글쓰기를 통한 자아성찰이 교육적으로 가

장 최적화될 수 있다[21]. 이러한 점에서 자기성찰을 적

용한 교육적 접근은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 태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10][1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자기 성찰의 체험적 학습을 포

함하여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하고 영성, 죽음의식, 임종

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및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

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영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둘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죽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셋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

생의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

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하는 1개의 4년제 간

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161명을 편의 표집하였

다.

자료 수집은 2013년 8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

지 이루어졌다. 대상자들은 2학년 1학기 교과과정에 따

라 전공 선택 과목으로 ‘임종간호’ 또는 ‘보완대체간호’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였고 이 중 ‘임종간호’를 선택한 

81명은 실험군에, ‘보완대체간호’를 선택한 80명은 대조

군으로 배정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

과 내용 및 진행과정 및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다. 

이 후 연구보조원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밀보장, 익

명성, 연구 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종료 후 자료의 자

동폐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서면 동의서를 배부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자에 한하여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

문지 작성은 개별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 응

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동의서와 설문지는 분리하여 회수하여 연구자가 식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사전조사 후 실험군에게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

간호 교육을 매주 100분씩, 총 12회기 시행하였고 교육 

종료시점에 연구보조원에 의해 사후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험군 81명 중 2회 이상 결석하거나 불성실하게 응

답 한 11명과 대조군 80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 한 12명

을 제외하여 실험군 69명(85.1%)과 대조군 68명(85.0%)

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를 적용하여 유의수

준 .05, 검정력(1-β) 80%, 효과크기 0.5를 기준으로 양

측검정하였을 때 각 군당 64명, 총 128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추정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3.1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내용은 국립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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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이론교육 성찰일지 주제 성찰일지 프로그램 내용

1
임종간호 개념과 철학
· 임종간호의 정의, 철학, 역사  
· 현대의학과의 차이

탄생, 삶, 죽음 ·탄생, 삶, 죽음의 색깔과 의미
·탄생, 삶, 죽음의 의미

2
임종간호 이해
· 죽음에 대한 정의
· 죽음의 의학적 이해와 기준

내가 원하는 죽음 ·나는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내가 죽을 때 내 옆에는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원하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
전인적 사정
· 전인적 사정의 중요성
· 전인적 사정의 범위

Happy Ending ·Ending Note (Mami sunada, 2011) - 본 것과 느낀 것

4
신체적 돌봄 - 증상 관리
· 증상관리의 원칙
· 증상별 간호

항아리 속의 나 ·세 개의 항아리 - 나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분류
·각 항아리 별로 잃어버리게 될 때의 감정
·각 항아리 별로 지키기 위한 노력과 잃어갈 때의 대처

5

신체적 돌봄 - 통증의 이해
· 통증의 분류
· 통증 완화의 장애요인
· 통증 평가
· 진통제와 비약물적 치료

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목록 -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 7가지와 
 그 중 지금 실행 가능한 것
  

6
심리적 돌봄과 가족 돌봄
· Kübler-Ross의 죽음의 단계 
· 말기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요구
· 돌봄제공자의 역할

영성과 삶 ·영성에 대한 나의 정의 
·영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

7

영적 돌봄
·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 영성의 의미
· 영적 안녕과 영적 고통
· 영적 간호

삶의 의미와 목적 ·나의 이름의 뜻과 내 삶의 의미
·절대자, 신, 우주, 자연과 나의 연결성

8
의사소통 I – 의사소통 방법 
· 의사소통의 원리
· 효율적/비효율적 의사소통 기법

용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용서 한 경험과 용서 받은 경험
·원망을 느끼는 대상/상황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바라보기

9
의사소통 II – 나쁜 소식 전하기
· Buckman의 나쁜 소식 전하기 지침
· 예후에 대한 의사소통
·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

감사 ·나에게 중요한 대상과 중요한 이유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들
·나는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10
생명윤리와 의사결정
· 생명윤리의 4대원칙
· 의사결정

사전의료의향서 ·의료유언장 - 의학적 치료에 관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11
임종 전·후 간호
· 임종 징후와 사인
· 임종 돌봄

나의 장례식 초청장 ·나의 장례식과 추모식에 대한 유언장 작성 

12
사별가족 간호
· 슬픔 반응
· 사별가족의 고통과 관리

나의 묘비명 ·묘비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지표 설정

표 1.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

의 호스피스완화의료 e-learning 교육과정[23]과 관련 

문헌[24]과 선행연구[12][25]를 토대로 하여 연구자가 

학부 학생 수준에 맞게 구성한 후 간호학 전공 교수 1

명,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1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을 제공한 실험군의 

경우, 분반별 정원이 40명 내외이었기 때문에 41명과 

40명의 2개 반으로 나누었고 연구자 1인이 같은 날에 2

개 반 모두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또한 동일한 방

식으로 분반하였으며 보완대체간호에 대한 교수의 강

의식 이론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중재효과의 

확산을 피하기 위해 반별로 실험군과 대조군에 배정하

였다.

총 15주의 수업 기간 중 1주는 오리엔테이션 및 수강 

신청 정정기간으로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만을 시

행하였고 8주와 15주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

하여 회기에서 제외하여 총 12회기를 시행하였다. 성찰

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매 회기별 이론 교육 50

분과 성찰일지 작업 50분으로 총 100분간 운영하였다.

이론교육은 연구자가 주도하였으며 성찰일지 작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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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타인의 견해를 들

으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작업이므로 본 과정

동안 연구자는 학생들의 자기 성찰과 자율적인 분위기

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였으며 성찰내용을 돌아가며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성찰일지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의 의견과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매 

시간 성찰일지 작성 여부를 점검한 후 개인이 보관하게 

하고 시험 내용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성찰일지 작업은 도입단계에서 연구자가 성찰일지의 

주차별 주제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개단계에서는 학생

들이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의 성찰일지 작성 내용

을 조별 나눔을 한 후 발표를 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

는 다음 시간 성찰 주제에 대하여 공지하여 미리 생각

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도입단계(1-2회

기), 탐색과 수용단계(3-10회기), 마무리 단계(11-12회

기)로 구성하였다. 이론 교육의 도입단계에서는 임종간

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교육함으로써 임종간호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탐

색하는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탐색과 수용단계에서

는 임종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돌봄의 내용을 구체적

으로 다루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영성과 생명의 유한성 

및 삶과 죽음의 연결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임종 전·후 간호와 사별가족 간호를 

교육하였다. 성찰일지 시간에는 가상적으로 죽음을 체

험해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의식

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

키고자 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이

론교육과 성찰일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하

였다. 

3.2 영성
영성은 인간의 내적 자원의 총체로서 자신과 타인 및 

절대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하여 삶의 목적과 의미

를 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는 영적인 태도 및 행

위를 의미하며[19][26] 본 연구에서는 Howden[26]이 

개발하고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이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총 28문항이며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각 하위영역의 문항은 삶의 의미와 목적 4

문항, 내적 자원 8문항, 관계성 10문항, 초월성 6문항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8∼140점의 점수 범위

를 가지고 있으며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27]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92이었다.

3.3 죽음의식
죽음의식은 임종과 죽음에 대한 불안, 염려, 의미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된 개념으로 인간이 죽음에 대해 호의

적 또는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복합적 

현상을 의미한다[28]. 본 연구에서는 Thorson과 Powell[29]

의 Death Orientation 측정도구를 박석춘[28]이 번안하

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개의 부정문항은 역환산

하였다. ‘매우 그렇다’ 1점에서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Thorson과 

Powell[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2이었고 박

석춘[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3.4 임종간호태도
임종간호태도란 임종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하는 완화 · 지지 서비스에 대

해 호의적 반응과 비호의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

는 태도이다[30]. 본 연구에서는 Frommelt[30]가 개발

한 Attitude Toward Care of the Dying 

Scale(FATCOD)을 조혜진과  김은심[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말기 환자 개

인에 대한 태도 20문항, 가족 구성원에 대한 태도 10문

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이다. 

긍정문항 15문항과 부정문항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최소 30점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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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종간호태도가 긍정적임

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는 .94이었

고[31] 조혜진과 김은심의 연구[6]에서 도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79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수준은 .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실험군

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점수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은 χ²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의 효과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두 집단 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서의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 검정시 정규분

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을 때 대상자의 나이, 성별, 부

모님 생존 여부, 종교 유무, 전공만족도, 봉사활동 유무, 

최근 가까운 사람의 임종 경험과 최근 1년 이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파악되었다[표 2].

2. 두 집단 간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종속변수인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대한 사

전 조사의 동질성 검정의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으

며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임종간호교육이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
에 미치는 효과 검정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 교육 전·후 효과의 차이

는 [표 4]와 같다.

영성은 실험군이 중재 전 92.59점에서 중재 후 94.36

점으로 1.78점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중재 전 95.34점

에서 중재 후 93.28점으로 2.06점 감소하여 두 군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04, p=.043). 

죽음의식은 4점 만점 중 실험군이 중재 전 2.63점에

서 중재 후 2.63점으로 동일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2.60점에서 중재 후 2.53점으로 0.07점 감소하였으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1.51, p=.134).

임종간호태도는 실험군이 중재 전 91.36점에서 중재 

후 93.23점으로 1.87점이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중재 전 

90.69점에서 88.51점으로 2.18점 감소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7, p=.001).

변수
실험군
(n=69)

대조군
(n=68)

χ²/t p

나이(실수) 21.70±1.62 21.66±1.51 0.13 .900
성별 *
  여자
  남자

61 (88.4)
 8 (11.6)

64 (94.1)
 4 (58.9)

1.40 .366

부모생존 *
  생존
  사망

67 (97.1)
 2 ( 2.9)

64 (94.1)
 4 ( 5.9)

0.73 .441

종교
  유
  무

30 (43.5)
39 (56.5)

28 (41.2)
40 (58.8)

0.74 .863

전공만족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10 (14.5)
33 (47.8)
22 (31.9)
4 ( 5.8)

13 (19.1)
33 (48.5)
18 (26.5)
 4 ( 5.9)

0.78 .852

봉사활동
  유 
  무

37 (53.6)
32 (46.4)

39 (57.4)
29 (42.6)

0.19 .732

최근 1년간 임종경험 
  유
  무

45 (65.2)
24 (34.8)

46 (67.6)
22 (32.4)

0.09 .857

최근 1년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
  유
  무

59 (85.5)
10 (14.5)

54 (79.4)
14 (20.6)

0.88 .377

＊Fisher’s exact test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정         (N=137)

변수

실험군
(n=69)

대조군
(n=68) t p

Mean ± SD Mean ± SD
영성        92.59 ± 13.86  95.34 ± 13.17 -1.19 .237

죽음의식      2.63 ±  0.37   2.63 ±  0.39   0.45 .650
임종간호태도  91.36 ±  7.42  90.69 ±  7.34   0.53 .595

표 3.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정                   (N=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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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단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 ± SD Mean ± SD Mean ± SD

영성 실험군 (n=69)
대조군 (n=68)

  92.59 ± 13.86
  95.34 ± 13.17

  94.36 ± 14.76
  93.28 ± 13.83 

   1.78 ± 12.04
  -2.06 ±  9.75

2.04 .043

죽음의식 실험군 (n=69)
대조군 (n=68)

   2.63 ±  0.37
   2.60 ±  0.39

   2.63 ±  0.36
   2.53 ±  0.33

  0.00 ±  0.26
 -0.07 ±  0.28

1.51 .134

임종간호태도 실험군 (n=69)
대조군 (n=68)

  91.36 ±  7.42
  90.69 ±  7.34

  93.23 ±  7.75
  88.51 ±  7.91

  1.87 ±  6.17
 -2.18 ±  7.42

3.47 .001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교육 전·후 효과 비교       (N=137)

Ⅳ. 논 의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간호대

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을 적

용한 후 실험군의 영성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여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대학생들

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의 이론 강의에서 영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찰일지 작

성을 통해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 자

기성찰 과정이 간호대학생의 영성을 증진시키는데 기

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임종간호교육에 의미요법

을 접목하여 실시한 후 영성의 하위 요인 중 하나인 삶

의 의미의 유의한 향상을 보고한 김숙남 등[18]의 연구

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종간호교육 후 영성이 

유의하게 증가된 강은실 등[15]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에게 강의, 토론, 자기 성찰, 사례 발

표 등으로 구성된 영성 교육을 시행한 후 실험군의 영

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정미자와 은영의 

연구[12]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강의와 모듈을 적용하여 

영성 교육을 시행한 후 영적 간호에 대한 부정적 태도  

가 유의하게 감소한 O’Shea 등[14]의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임종 환자들과 가족들은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영

적 안녕을 위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지만 간호사들은 교

육과 훈련의 부족으로 영성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고 종교의 개념과 혼용하여 영적 간호 제공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9]. 임종 환자와 가족의 영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영적 성장을 격려하는 영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임종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앞도당하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훈련을 통해 간호사 자신의 영적 

자질을 키워야만 한다[5]. 따라서 미래 간호사인 간호대

학생들에게는 임종 환자와 가족의 영적 요구와 영적 간

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

의 영성이 개발되어야 한다[19]. 그러나 간호대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영성에 대해 거의 고려해 본적

이 없고 90% 정도가 영성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음[10]

을 생각할 때,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대한 관심과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성찰일지를 통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군의 죽음의

식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7주간 매주 4시간씩 임

종간호교육을 실시한 이영은, 최은정, 박정숙[16]의 연

구와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16주간 매주 2시간

씩 임종간호교육을 실시한 백설향, 이미애, 김인홍[17]

의 연구에서 죽음의식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16][17]은 모

두 단일군 중재로 시행되어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명

확히 확인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

면에 RN-BSN 과정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4주간 

매주 90분씩 이론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임종간호교

육을 실시한 성기월과 조계화[31]의 연구와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13주간 임종 교육을 실시한 Kurz와 

Hayes[32]의 연구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4][6][26][33]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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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같은 정서적 요인은 단기간에 감소될 수 있지만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는 

개인의 철학적 정립이 요구되므로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죽음의식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

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시간간격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복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대상

자들의 임종간호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데 이러

한 연구 결과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

구들[4][6][18][30][3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임

종 환자와 임종 상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임종환자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임종 준비를 돕는 

간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4]. 또한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울 수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막연하게 인식하였던 죽음을 자신

에게 대입시킴으로서 죽음에 대한 경험과 의식들을 탐

색하고 이러한 내적 경험을 통해 기존에 가졌던 관점에 

도전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35]. 

다시 말해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들의 임종간호에 대한 지식의 증가 뿐 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내적 자기 성장을 도모하여 임종을 

앞둔 대상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역량을 더욱 증진시켜

[36] 임종간호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종교육

을 실시한 후 4년간 임종간호태도의 변화를 추적 조사

한 연구[34]에서 임종교육 직후 임종교육을 받은 학생

들이 임종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임종 환자와 

가족의 돌봄 태도에 긍정적이었고 4년 뒤까지도 임종 

돌봄 태도에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

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교육과정 내에 접목하여 실시할 수 있

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식에서는 유의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간호대학생의 죽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정된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

구는 일 대학의 교육과정상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2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확대 해

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는 동일

학교, 동일학년에서 다른 선택과목을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재의 확산이 완전히 통제되

지 못한 제한점이 있어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

완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의 소속대학을 달리하는 방법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영성, 죽음의식, 임종간호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의 유

사실험 연구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8월 26일부

터 12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대상자는 U시에 소

재한 4년제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실험

군 69명과 대조군은 68명이었다.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

종간호교육은 매주 100분씩 총 12회기로 이루어졌으며 

각 회기별로는 이론교육 50분과 성찰일지 작성 50분으

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 후 실험

군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는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대

조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영성과 임종간호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

인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던 죽음의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교

육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장기효과

를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이론교육 중심의 임종간호교육과 성찰일지를 

이용한 임종간호교육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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